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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/ 전문인 칼럼

■ 교육

지원할 대학 리스트 좁혀라

이제 곧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사

이트가 열린다. 본격적인 입시 전쟁

이 시작되는 것이다. 오는 8월1일에 

사이트가 열리고 보통 10월 1일부

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. 얼리 전형

은 11월 1일이 마감일이다. 이제 보

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다.

‘미래교육연구소’(소장 이강렬)

가 대학 진학을 위해 여름방학에 꼭 

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.

1. 지원할 대학을 구체적으로 생각

하라!

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‘유에

스 뉴스’랭킹에 얽매인다. 이 랭킹 

자료는 상업성이 짙다. 그럼에도 믿

는다.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무

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깊이 

생각해 볼 일이다. 무엇보다 학교 명

성에 얽매이지 말고 학비 해결 가능

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.

2. 표준화 시험 점수를 점검하라!

이미 SAT, ACT 등 표준화 시험 점

수를 확보한 학생이라면 문제가 없

다. 그러나 이 점수를 아직 확보하

지 않았다면 이제 전략적 준비가 필

요하다. 

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높

은 SAT, ACT 점수가 필요하다. 또

한 SAT2점수도 필요하다. 그러나 

표준화 점수가 매우 낮은 학생들은 

SAT, ACT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

대학을 선택하면 된다. 명문대학들 

가운데서도 SAT, ACT 옵셔널 대학

들 즉, 표준화 시험 점수를 내지 않

아도 되는 대학들이 있다.

3. 에세이에 신경 써라!

방학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

이 에세이다. 에세이는 오래 준비하

고 여러 치례 수정을 거쳐야 완성도

가 높아진다. 여름 방학 동안 에세

이 주제를 정하고 적어도 초안을 만

들어야 한다. 

더불어 액티비티도 보강해야 한

다.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액티

비티가 매우 중요하다.

4. Resume 만들어라!

대학 원서를 작성하는 주요 과정 

가운데 하나가 resume를 만드는 것

이다. resume는 자신의 활동 기록

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. 이는 원서 

작성에 필요하고 에세이나 추천서

를 받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

수 있다. 11학년때는 물론 9-10학

년때부터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

좋다.

5. 어떤 원서 양식을 쓸 것인가 생

각하라!

지난해까지 공통원서와 개별 대

학 원서 등 두 가지 양식이 있었으

나 금년부터 Coalition 이란 원서 작

성 양식이 하나 더 생겼다. 콜리션 

원서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 

아니다. 콜리션 멤버 대학만 사용하

는 것이 가능하다. 아직 콜리션 양

식을 사용할 대학은 확정되지 않았

다. 콜리션 멤버이지만 금년에 사용

하지 않겠다는 대학도 있다. 

8월과 9월에는 취업 영주권 
승인 안 나는 건가요?

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, 즉 언

제 문호가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매달 국

무부가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통해 알 

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칼럼을 통해 안내

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번 7월 11일에 

발표된 8월의 visa bulletin에서 주목할 만

한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. 

우선 취업이민 1순위 (EB-1)와 3순위

(EB-3)의 우선일자 (priority date)가 2016

년 7월로, 2순위 (EB-2)의 우선일자는 

2017년 1월로 후퇴했습니다. 취업 영주권

은 나라별로 quote가 정해져 있기 때문

에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

즈음에는 사실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했

었습니다. 

즉, 그 해의 quote내의 취업 영주권이 회

계연도 전에 다 소진되면, 그 시점부터 다

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

지는 당해 케이스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

현재 장기 펜딩 중인 케이스들 (우선일자

가 2-3년 전인 케이스들)을 진행하겠다

는 의미입니다. 

10월 visa bulletin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

따른 quote가 반영되므로 다시 정상적인 

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돌아옵니다. 올해

는 예년보다 이러한 현상이 한 달 정도 빨

리 보여지는 것인데, 이는 올해 그만큼 취

업 영주권 신청자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

quote도 빨리 소진되었다는 상황을 보여

주는 것입니다. 안타깝지만, 8월과 9월에 

인터뷰가 잡혀 있는 취업 영주권들은 남

아있는 quote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

보류될 것입니다. 

하지만, 취업 영주권 진행을 위한 I-485

를 제출할 수도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

니다. 매달 이민국에서 visa bulletin의 내

용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I-485를 제

출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므로 (https://

www.uscis.gov/visabulletininfo), 이를 확

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. 

취업 영주권에 대해 한 가지 추가로 

알려드릴 사항은 현재 나라별로 다른 

quote로 진행되는 취업 영주권에 대해 단

일quote로 진행하자는 법안이 하원을 통

과한 상태입니다. 

물론 상원을 통과하는 부분이 쉽지 않

다고 합니다만, 혹시라도 이 내용이 법

제정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취업 영주권

은 현재보다 진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

이 높아집니다. 중국과 인도, 멕시코, 필

리핀, 베트남 등의 취업 영주권 지원자들

과 같은 pool에서 quote가 채워지기 때문

입니다. 

8월 visa bulletin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

은 가족 초청 영주권 중 F2A, 즉 영주권

자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 영주권 진행이 

C (Current)로 표시된다는 점입니다. 보통 

가족 초청 영주권 중 문호에 영향을 받지 

않고,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category는 

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, 미성년 자녀

뿐이었습니다. 

영주권자의 배우자 경우는 지난 4월까

지도 2년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었습니

다. 하지만 5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히 빨

라지는 듯 보이더니 7월 visa bulletin부터

는 바로 영주권이 제출 & 승인될 수 있는 

상황이 되었습니다. 

하지만,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는 

가족 영주권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는 

달리 불법체류 기간이나 불법으로 고용

되어 일한 기록이 있으면 신분조정 자격

이 없습니다.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

온 분들만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

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시

기 바랍니다.

■ 법률 칼럼


